
<세계경기>

일본·독일 경기 꿈틀거리는가?
세계경제가 9 4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지난 4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뚜렷한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

있다.

세계경제는 9 0년들어 2 . 2 %의 경제성장률로 전후 최저성장률을 보인후 9 1년에는 0 . 6 %로 곤두박질 쳤

었다. 

그러나 9 4년들어 상반기에 2.7% 성장률을 보였으며, 하반기에는 3 . 2 %가 전망되는 등 올해는 본격적

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같은 세계경제의 회복은 동아시아 경제의 고성장과 미국·유럽 등 선진국경기의 회복에 따른 것

으로 분석되고 있다.

동아시아국가에서는 중국경제가 9 2년 1 2 . 8 % , 9 3년 1 3 . 4 %의 고성장을 보인후 9 4년 상반기 1 2 . 5 %의 높

은 성장률이 이어졌고,지난 2 ~ 3년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향후 1 2 %이상의 높은 경

제성장률을 유지할 곳으로 예상되고 있다. 

중국 이외에 싱가폴이 1 0 . 5 % ,말레이시아 8.3%, 타이 8.0% 등 신흥개도국들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

률을 유지, 전반적인 세계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다.

선진국 경기가 회복세로 반전한 데에는 미국·독일 등의 금리인하를 통한 총 수요 부양책, 기업의

생산성 증대를 위한 경영혁신 등 불황기에 취해진 꾸준한 경기부양 노력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

된다.

미국은 1 / 4분기에 3.0% 성장률로 9 3년 4 / 4분기의 7 %라는 유례없은 고성장이 다소 주춤하기는 했으

나 2 / 4분기에는 민간소비와 투자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성장률이 다시 4 %선까지 회복, 상반기중

3 . 7 %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.

9 3년 마이너스 0 . 3 %의 성장률을 기록한 E U경제는 9 4년 상반기에 경기저점을 통과, 1.5% 내외의 성

장률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에는 1.7% 안팎으로 성장할 전망이다.

국가별로는 9 3년 마이너스 0.13% 성장하는 등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였던 독일경제가 9 4년들어 수출

회복, 저금리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1.3%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독일경제의 회복세는 계속

이어져 하반기에 1.7%, 연간으로 1.5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한편, 일본경제는 9 4년상반기에 개인의 소비지출 회복,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가 뒷받침되면서 경기

저점에서 벗어나 회복의 초기국면에 진입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.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하반

기에 다소 가시화돼 하반기 성장률은 1.5%, 연간으로는 0.9% 수준의 완만한 회복국면에 진입할 전

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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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그림1】세계 경제성장률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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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그림2】세계 무역성장률 전망

1 2

1 0

8

6

4

2

8 4 8 5 8 6 8 7 8 8 8 9 9 0 9 1 9 2 9 3 9 4 9 4
상반기하반기

84~93 연평균 세계무역신장률84~93 연평균 세계무역신장률

(단위 % )(단위 % )


